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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부제

제목 40세 이상 성인 담낭절제술과 우울증 및 자살 간의 연관관계 확인

부제 담낭절제술, 40세 이상 성인에서 수술 후 단기 우울증 위험 증가와 연관성

■ 요약



연구

필요성

담낭절제술은 주로 담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반적인 수술임. 일반적으로 안

전한 수술로 여겨지지만, 최근 연구에서 담낭절제술이 소화기 암, 대사 지표 등의 다양한 

건강 결과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담낭절제술과 정신 건강

간 연관성 연구는 일부 보고되었으나,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

족하며,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제한적으로 연구되어 이에 대

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담낭절제술을 받은 사람이 우울증 및 자살

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연구성과/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담낭절제술과 우울증 및 자살 위험간 연관성을 평가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단기적으로 우울증 위험 증가가 확인되었음. 평균 6.04년의 추적 기간 동안, 담낭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은 담낭절제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년 이내 우울증 위험이 38%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남(조정된 위험비 [aHR]: 1.38, 95% CI: [1.19-1.59]). 그러나 수술 후 3년 이

후 장기적인 우울증 위험(조정된 위험비 [aHR]: 1.09, 95% CI: [0.98–1.22]) 및 자살 위험 (조

정된 위험비 [aHR]: 1.08, 95% CI: [0.69–1.68])과 담낭절제술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담낭절제술 후 환자의 단기적인 정신 건강을 면밀히 관리하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이는 담낭절제술의 건강 결과에 

대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하여 담낭절제술 환자의 우울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임상적 및 

공중 보건적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더불어 해당 연관성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탐

구하는 향후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Abstract

Professor Sang Min Park’s research team from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at SNU has successfully conducted a nationwide cohort study using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cholecystectomy and mental health outcomes, specifically the risk of depression and 
suicide.

In addition to the known link between cholecystectomy and depression, the risk of 
developing short-term and long-term depression after surgery and whether such 
mental health issues leads to suicide were not know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ddress these question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Korea (2002–2019),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cluding 6,688 
cholecystectomy patients matched with 66,880 individuals without a history of 
cholecystectomy for suicide analysis and 6,694 cholecystectomy patients matched 
with 66,940 individuals for depression analysis. The non-cholecystectomy group was 
matched at a 1:10 ratio for sex and age. The incidence of depression and suicide 
were followed from the day of cholecystectomy to December 31, 2019. Adjusted 
hazard ratios (a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were estimated using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Short-term depression risk within 
three years of cholecystectomy was significantly elevated (aHR 1.38, 95% CI 
1.19–1.59), while the long-term depression risk beyond three years was not 
significantly greater (aHR 1.09, 95% CI 0.98–1.22). Cholecystectomy was not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suicide in any period.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and providing postoperative mental health support for 
patients at risk of short-term depression after cholecystectomy. However, no 
association was observed with long-term depression or suicide risk.

Journal Link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5-87523-5



■ 본문

□ 문단 1

 o 서울대학교 의과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공동1저자 서울대학교 의과학과 유지원, 박상우 연

구원)은 담낭절제술이 수술 후 단기적인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인 우울증 

위험과 자살 위험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

□ 문단 2

 o 담낭절제술은 흔히 시행되는 외과적 수술로, 담석증, 담낭 용종, 급성 및 만성 담낭염 등 다양

한 담낭 질환에서 시행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담낭절제술 이후 일부 환자에서 소화기 증상 및 

심리적 변화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장내 미생물 변화가 우울증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문단 3

 o 담낭절제술과 정신건강 문제 간의 연관성을 탐구한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우울증과 더불어 

자살 위험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를 활용하여 담낭절제술과 우울증 및 자살 위험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문단 4

 o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9년

까지 담낭절제술을 받은 6,688명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대상자는 건강검진 자료가 있

는 40세 이상 성인 중 기존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없는 사람들로 한정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1:10 비율로 매칭된 66,880명의 비수술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 문단 5

 o 분석 결과,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3년 이내에 우울증을 진단받을 위험이 1.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정 위험비 aHR 1.38, 95% 신뢰구간 1.19–1.59). 그러나 3년 이후에

는 우울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aHR 1.09, 95% CI 0.98–1.22). 또한, 담낭절제술

과 자살 위험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 문단 6

 o 박상민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담낭절제술 후 단기적으로 우울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이 없고 자살 위험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수술 후 단기적 정신건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울증 위험이 높은 환자들

을 위한 적절한 심리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문단 7

 o 연구팀은 이전에도 담낭절제술과 대사건강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연관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IF: 3.8)에 2월 게재되었다.  

□ 연구결과 



Association of cholecystectomy with short-term and long-term risks of depression and suicide

Jiwon Yu, Sangwoo Park, Seogsong Jeong, Ahryoung Ko, Jaewon Lee, Saemi Han, and Sang 
Min Park

담낭절제술과 우울증 및 자살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담낭절제술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

룹에 비해 단기적으로 우울증 발생 위험이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위험비 [aHR]: 1.38, 

95% CI: [1.19-1.59]). 그러나 수술 후 3년 이후 장기적인 우울증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조정된 

위험비 [aHR]: 1.09, 95% CI: [0.98-1.22]). 또한, 자살 위험과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정

된 위험비 [aHR]: 1.08, 95% CI: [0.69-1.68]). 

□ 그림설명

담낭절제술을 받은 그룹이 담낭절제술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술 후 3년 이내 우울증 발생 

위험도가 38% 증가함. 수술 후 3년 이후 유의미한 장기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 연구자

   ○ 성 명 : 박상민                                                    

   ○ 소 속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 대학원 의과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빅데이터융합연구사업단장                       

   ○ 연락처 : 02-2072-3331, fmpark1@snu.ac.kr

   ○ 성 명 : 유지원 (제1저자, 공동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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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속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박사과정  

   ○ 연락처 : jwyou222@naver.com

   ○ 성 명 : 박상우 (제1저자, 공동1저자)                                                   

   ○ 소 속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석박통합과정(박사)

   ○ 연락처 : psw13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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